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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infertility studies that have been done in South Korea with 

the purpose of finding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e existing studies. A total of 100 academic journals

and master’s and doctoral theses published from 1988 to February 2020 was reviewed in terms of the

basics, subject, topic, and method of the study. It is found that infertility studies have been consistently

conducted and rapidly increased since 2010. The largest number of infertility studies was published in 

the field of nursing and a majority of the study subjects were infertile women who accounted for 88%

of those studied. The topics were mostly related to psychology and adaptability, and 64% of the total

studies examined used quantitative approach as their primary method of study. The analytic results of

this study have been interpreted and discussed in terms of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they imply in South

Korea and the potential direction for future studies on infertility and infertility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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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난임 연구논문들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이루어진 난임에 대한 

심리적 지지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현재 난임 연구의 

특징과 경향성을 가늠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난

임은 모성과 재생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난임 여성에게는 정체성의 위기일 뿐만 아니

라 임신을 계획해 온 부부에게도 위기로 인식되고 있

다. 다행스러운 것은 의료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생식술(A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이 첨단화, 고도화되어 

이제 난임은 임신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치료를 통

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난임을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2006년부터 난

임 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고 

2017년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과 난임 치료를 건강보

험급여대상으로 적용하여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 시

행함으로써 난임 치료의 과정을 돕고 있다(Hwang, et. 

+ Corresponding author: Kang Hee Park, Tel. +82-2-3277-2491, Fax. +82-2-3277-3734, e-mail. pkhope@naver.com



2  Crisisonomy Vol.16 No.6

al., 2018). 이와 같은 보조생식술의 발전과 정부의 지

원사업으로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

아지고 있지만, 낮은 임신성공률(체외 수정은 32.4%, 

인공수정은 13.5%)과 높은 원인불명의 난임 비율

(44.5%)로 인해 난임 대상자 수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Hwang, 2013). 우리 나라 난임 진단 및 진료인구는 

2010년 이후부터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이 진단되었고, 

2017년에는 21만 여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Hwang, 

2018: 22). 더욱이 최근의 한국 사회는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TFR) 0.98명으로 세계 유일의 0명

대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어(Statistics Korea, 2018) 

난임 문제가 인구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국가

적인 정책에서도 매우 중요한 논제라고 볼 수 있다. 

난임의 진단과 치료과정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

고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따르며 치료 후에도 

임신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Park, 2014: 

115). 이 과정에서 신체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울, 

슬픔, 수치심 등의 다양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며

(Kang & Lee, 2015; Kim & Kim, 2018), 부부관계에도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경험하고(Boivin, et. al., 2011; 

Hwang, 2013: 12) 가족 간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한다(Bae & Park, 2007; Valsangkar, et. al., 2011). 

이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암 또는 HIV(후천성 면역 

결핍증)를 겪는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Domar, 

2000: 807), 난임 여성의 63%는 이혼보다 더 큰 스트

레스를 경험하며, 난임 치료를 받는 시기를 인생의 

큰 위기로 느낀다(Domar, et. al., 1993; Kim, et. al., 

2016). 그리하여 미국 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와 유럽 생식 발생학회(Europe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는 난

임을 생리⋅심리⋅사회적 위기로 인식하여 난임 치료

와 난임 대상자의 심리상담과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

하였다(Hwang, et. al., 2015).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 정

서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22%에 이르고 있

어 난임 대상자들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난임 상담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Gameiro & Boivin, et. 

al., 2015; Kwon, 2019: 100). 국내 난임 여성들의 경우 

95%가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

며(Hwang, 2011: 8), 난임 치료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중 ‘치료 전 심리상담’이라는 항목의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날 정도로 난임 여성의 심리상담 요구가 높은 

편이다(Hwang, 2003: 94). 그러므로 난임 대상자들이 

겪는 감정적 위기 상황에서 심리적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는 난임의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한 중재방안 마련을 

위해 심리전문가가 포함된 팀 접근 및 프로그램 개발

을 통해 난임 심리상담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의 노력을 기울여왔다(Gameiro & Boivin, 2015). 국내

에서는 아직 난임 대상자들을 위한 공적 상담 프로그

램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이에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Kwon, 2019: 89). 

난임 대상자들을 위한 심리상담의 초기 이론들은 

처음에는 난임의 원인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난임 여

성의 심리적 갈등에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결혼생활의 어려움, 심리적 중재의 효용성, 심리

측정 도구와 같은 심리적 반응에 중점을 두었다(Burns, 

1993). 이후 난임 여성들의 우울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치료 기법(Faramarzim & Alipor, 2008; Mosalanejad, 

2012), 정보제공과 기술 훈련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 프

로그램, 난임과 관련된 사고와 감정 탐색 및 표현에 

중점을 둔 상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Domar, et. 

al., 2011). 이러한 심리상담 서비스는 난임 여성의 고

통 완화 및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Cousineau, et. al., 2004; Chan, et. 

al., 2006). 

국내 난임 연구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상담⋅
심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치료, 사회복지, 여성학, 

가정학 분야 등에서도 난임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

고 있다. 난임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응과 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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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둔 연구(Kim, et. al., 1995; Kim, 2007), 난임 여

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Jung, 2001; Kim & Shin, 

2013), 난임 경험에 대한 연구(Kang, 2004; Bae & Park, 

2007; Yang, 2019), 심리사회적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연구(Jung, 2010; Ha, 2013; Kang & Lee, 2015; Park 

& Joo, 2019)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 연구에서

는 난임 자체의 경험뿐만 아니라 난임 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국내 난임 연구는 심

리적 경험에 초점을 둔 양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

고 실제적인 난임상담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소

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국내에서 난임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중

요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

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 대상자들의 심리⋅정서적 

이해와 지지를 위한 조력으로 난임에 대한 심리적 연

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며, 그동안 국내에서 이

루어진 난임 관련 연구들을 정리함으로써 통합적 이

해를 도모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난임에 관한 연구 검증이 일차적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의 상담학 및 인접 분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난임 

대상자를 주제로 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으나, 난

임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통합적인 이해를 제

시하는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 난임 연구에 대한 

동향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연구 분야,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내에 난임 관련 동향

분석 연구가 보고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최근까지의 

축적된 난임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

다고 본다. 특히 난임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적절한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

가 필요한 시점에서 난임 연구 동향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대상 자료로 학회

지와 학위논문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회지는 해

당 학문의 공식적 학술 교류의 장이자 해당 학문의 발

전과 성숙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한다

(Cho, 2003: 813). 또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는 학위논

문은 그 시대의 학문적 관심과 흐름을 반영한다. 이에 

학술지와 학위 논문에 있는 난임 연구를 분석함으로

써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난임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

로 확인하고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난임 연구가 시작된 1988년부

터 2020년 2월까지 32년간 국내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

문을 대상으로 난임 관련 논문의 동향을 분석함으로

써 연구 진행과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의

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난임 연구의 발

전 방향을 제언하고 향후 국내의 난임 관련 연구를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내용이 향

후 난임 상담 연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8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32년간 난임

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표된 KCI 등재지 및 등재 후

보지에 게재된 학술지 논문과 석⋅박사 학위논문 100

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대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

해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http://www.kci.go.kr), 국회도

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검색엔진 시스템에

서 ‘불임’, ‘난임’, ‘비자발적 무자녀’, ‘보조생식술’을 

주제어로 검색하였으며 검색된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논문명과 초록,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을 확인한 후 난

임의 심리적 특성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사회

적 접근에 대한 연구, 난임 대상자들의 특성 이해를 

통한 상담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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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sified category Details

Basics Publication year, Thesis and academic journal, Academic field

Object of research Female, Male, Couple, Etc

Subject of research
Psychology adjustment, Counseling performance, Quality of life, 
Infertility experience, Literature research, Inventory, Social relation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Mixed research

Table 1. Classified category and details

맞추어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

해 수집된 선행 연구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전자 검

색에서 찾아내지 못한 선행연구의 유무를 확인하였고 

참고문헌에서 발견한 관련 논문들도 분석대상에 포함

하였다. 수집한 논문 중 난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활

동의 이해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기 위

해 난임에 대한 정책 논문과 난임 시술과 신체적인 문

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의학 논문은 제외하였다. 검색

된 논문 중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된 연

구들은 학술지 게재를 우선으로 채택하였고, 주제어

는 일치하나 본 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난 논문(난임에 

대한 신학적 접근, 문학적 접근 등)은 제외하여 총 100

편(학술지 논문 56편, 석사 논문 13편, 박사 논문 13편)

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평정절차

본 연구는 상담 박사학위와 난임 상담 연구 경험이 

있는 1인, 상담학 박사학위 수료자 1인, 심리학 박사학

위자 1인의 연구자가 다음의 자료 분석절차를 거쳤다. 

첫째, 연구자 1인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대상 연

구물을 찾고 분류하였다. 난임 연구로 수행된 모든 연

구물을 수집한 뒤 주제어, 제목, 초록, 본문 내용을 모

두 살펴서 분석대상을 선정하였고, 정책, 의료법과 관

련된 연구는 제외하였다. 둘째, 분류 준거 틀을 선정하

기 위해 상담학 분야에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

구를 검토하여 분류범주를 구성하였다. 선행 연구 동

향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 준거의 각 항목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항목들을 결정하였다. 연구자 

1인이 평정기준을 설명하고, 연구자 간에 서로 보충하

면서 순환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자 간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가지 영역으로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셋째, 평정자 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평

정자 1인이 각 논문의 초록과 논문내용을 분석 틀에 

맞춰 분류하였고, 분류한 1차 자료를 다른 평정자들이 

재검토한 후에 최종 적합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을 거

쳤다. 

3. 평정도구

난임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분석이 없어 연구 동

향분석 관련 선행연구의 분류범주를 참고하였다(Shin 

& Kim, 2016; Oh, et. al., 2016; Kim & Kim, 2017). 분류

범주의 세부항목은 이들의 분석 준거를 참고하여 연

구 의 주제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분석 틀을 구성하

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 분류범

주는 기초사항(출판연도, 학위 및 학술지 논문 구분, 

연구자의 전공분야), 연구대상(여성, 남성, 부부, 기

타), 연구주제(심리 및 적응, 난임 상담 성과, 삶의 질, 

난임 경험, 측정도구), 연구방법(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범주 및 세

부사항은 <Table 1>과 같다.

기초사항은 연도별 기준으로 논문의 수를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으로 분류하고 학문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연구물의 발간연도는 연도를 3년씩 8개

의 급간으로 나누었고 어떤 전공 분야에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연구자 전공 분야를 분

석하였다. 연구자 전공 분야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

와 세부 전공 분야를 교차 분석하여 간호학, 보건학은 

간호보건학으로, 상담심리, 심리학, 목회상담 등은 상

담⋅심리로, 가족복지, 사회복지 등은 사회복지학으

로, 미술치료, 표현예술치료는 예술치료로 가정학,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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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umber of papers by year

성학은 가정⋅여성으로, 사회학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은 4가지 분류기준으로 나누었다. 분석대

상 논문에 연구대상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제시한 경

우 분석대상의 논문을 따랐고 연구대상이 없는 문헌

연구와 그 외의 분석대상 논문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분류기준은 1) 여성 2) 남성 3) 부부 4) 기타로 나누었

다. 연구주제의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

게 두 가지로, Buboltz, et. al.(1999) 등이 제시한 범주

를 재수정하거나(Cho, 2003; Oh, et. al., 2016) 연구주

제에 맞추어 연구자들이 범주를 구성하는 연구(Shin, 

2016; Shin & Kim, 2016)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난임 연구에서 직접 다루어진 연구주제를 분류하여 7

개 범주(심리 적응, 상담 성과, 삶의 질, 난임 경험, 문헌 

연구, 측정 도구, 사회적 관계)로 구성하였다. 연구방법 

분류기준 동향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양적 연구, 질

적 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로 분류하여 백분율을 구하

였다. 한편 양적 연구는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로 다시 세

분화하였고 질적 연구는 현상학, 근거이론, 사례연구, 문

화 기술지, 내러티브, 생애사,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포커스 면접으로 세분화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도별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수 분석

198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국내 학술지 논문 및 

학위논문에 있는 난임 관련 연구의 연도별 연구 동향

에 대한 결과는 <Figure 1>에 나타나 있다. 난임에 대

해 발표된 논문 수는 학술지 논문 56편, 박사학위 논문 

13편, 석사학위 논문 31편으로 총 100편에 해당한다. 

전체 연구를 연구연도별로 살펴보면 1988년-2011년까

지 급간별 평균 5편 정도로 발표되다가 2012년-2014년

에 13편으로 증가하고 2015년-2017년에 22편, 2018년

-2020년 24편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의 경

우 2월까지 발행된 연구만 포함하였음을 고려할 때 난

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난임 연구 논문을 학술지와 학위논문에 따라 연도

별로 분석했을 때 학술지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학술

지 논문은 총 56편이며, 처음으로 발표된 시기는 1988

년으로 첫 난임 연구가 이루어졌다. 1988년-1999년까

지 급간별 평균 3편의 논문이 발표되다가 2000년-2002

년에 1편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2003년-2005년 2편, 

2006년-2008년 5편, 2009년-2011년 1편이었다가 2012

년-2014년 8편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2015년-2017

년 13편, 2018년-2020년에는 15편으로 2012년 이후로 

난임 연구의 발행이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은 1988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3편으로 미미한 발행 수가 2015년

-2017년에 6편, 2018년-2020년에 8편으로 크게 증가하

였다. 박사학위 논문은 1993년 첫 발행 이후 2011년까

지 13년간 7편에 지나지 않던 발행 수가 2012년-2014

년에 4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5년-2017년에도 

2편의 논문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년도별 학

술지와 학위논문 동향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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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umber of journals and theses by year

year

Publication number

n(%)

Field of study

n(%)
Journal Master Doctorate

Health
nursing

Art
therapy

Counseling
psychology

Social
welfare

Family
Feminine

Social

1988-1990 3 1 0 4(4) 4 0 0 0 0 0 4(4)

1991-1993 1 2 1 4(4) 3 0 0 0 0 1 4(4)

1994-1996 3 1 0 4(4) 4 0 0 0 0 0 4(4)

1997-1999 4 1 2 7(7) 7 0 0 0 0 0 7(7)

2000-2002 1 3 1 5(5) 4 0 0 1 0 0 5(5)

2003-2005 2 1 1 4(4) 2 1 0 1 0 0 4(4)

2006-2008 5 3 1 9(9) 8 0 1 0 0 0 9(9)

2009-2011 1 3 1 5(5) 3 1 0 0 1 0 5(5)

2012-2014 8 1 4 13(13) 4 2 4 2 1 0 13(13)

2015-2017 13 6 2 21(21) 12 5 1 2 1 0 21(21)

2018-2020 15 8 0 24(24) 11 4 6 1 1 0 24(24)

n(%) 56(56) 31(31) 13(13)
100

(100)
62(62) 13(13) 12(12) 7(7) 5(5) 1(1)

100
(100)

Table 2. Analysis of trends by the year and field of study

2. 연도별 학문분야 게재 분석

난임과 관련해 연구한 논문 100편의 학문분야 게재 

및 연도별 학문분야 연구 동향은 <Table 2>와 같다. 

난임 연구자의 전공 분야를 살펴보면 전체 100편의 연

구물 가운데 간호보건학 62편, 예술치료 13편, 상담⋅
심리 12편, 사회복지 7편, 가정⋅여성학 5편, 사회학 

1편 순으로 나타났다. 난임 연구가 시작된 1988년부터 

1999년까지 난임에 대한 연구 논문은 총 19편이 출간

되었는데 연구의 대부분은 간호보건학 분야에서 이루

어졌다(18편, 99%). 2000년-2002년에 사회복지 전공, 

2003년-2005년 예술치료 전공, 2006년-2008년에 상담

⋅심리 전공자의 첫 연구가 발표되면서 난임 연구에 

대한 연구가 다학문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연도별로 연구자의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1988년

-1990년에 간호보건학 분야에서 4편의 연구가 발표된 

이후 2002년까지 22편의 연구가 이루어져 전체 논문 

24편 가운데 88%를 차지할 정도로 주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3년-2005년에는 간호보건학 2편, 예술

치료 1편, 사회복지 1편으로 예술치료와 사회복지 전

공자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2006년-2008년에는 간호

보건학 8편, 상담⋅심리 1편으로 간호보건학 전공의 

연구가 증가하는 한편 처음으로 상담심리 분야의 연

구가 발표되었다. 2009년-2011년은 간호보건학 3편, 

예술치료 1편, 가정⋅여성 1편으로 다소 미미한 양상

을 보이다가 2012년-2014년은 간호보건학 4편, 예술치

료 2편, 상담⋅심리 4편, 사회복지 2편, 가정⋅여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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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rtility woman Infertility couple Infertility man Etc n(%)

Journal 46(46) 4(4) 1(1) 5(5) 56(56)

Master 30(3) 1(1) 0(0) 0(0) 31(31)

Doctorate 12(12) 0(0) 1(1) 0(0) 13(13)

n(%) 88(88) 5(5) 2(2) 5(5) 100(100)

Table 3. Analysis of trends by object of study

Division Journal 
Thesis n

(plural)Master Doctorate

Psychology
adjustment

stress 13 10 1 24

general 15 6 3 24

total 28 16 4 48

Counseling performance 5 9 2 16

Quality of life 8 4 1 13

Infertility experience 7 2 4 13

Literature research 6 2 2 10

Social relation 7 1 1 9

Inventory 2 0 0 2

Table 4. Analysis of trends by subject of study

구가 1편으로 난임 연구의 편수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

가 확장되었다. 2015-2017년은 간호보건학 12편, 예술

치료 5편, 상담⋅심리 1편, 사회복지 2편, 가정⋅여성 

1편으로 간호보건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

다. 2018년-2020년에는 간호보건학 11편, 예술치료 4

편, 상담⋅심리 6편, 사회복지 1편, 가정⋅여성 연구가 

1편으로 상담학 분야와 예술치료 분야의 연구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대상별 분석

난임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별 동향은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난임 여성 88편, 부부 5편, 남성 2편, 

기타 5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논문 100편 가운데 

대상이 없는 연구(척도개발, 난임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실태, 근거기반 상담, 난임 상담 실패조사, 전문가 포

커스 그룹면접 연구)는 5편으로 조사되었다. 학술지 

논문 56편 중 난임 여성 대상 연구는 46편, 부부 대상 

연구는 4편, 남성 대상 연구는 1편, 특정 대상이 없는 

연구는 5편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논문 31편 중 난

임 여성 대상 연구 30편, 부부 대상 연구는 1편이었고, 

박사학위 논문 13편 중 난임 여성 대상 연구는 12편, 

남성 대상 연구는 1편이었다. 연구의 대부분이 난임 

여성 대상 연구에 편중되어 있었으며(88%) 난임 남성

과 난임 부부에 대한 연구는 전체의 7%에 지나지 않

아 대상에 대한 연구의 다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4. 연구주제별 분석

난임 관련 연구의 주제별 연구 동향은 <Table 4>와 

같이 크게 7개로 분석하였다. 연구주제는 복수의 변인

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가 많아 복수처리를 하였다. 

연구주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연구는 난

임의 심리 및 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전체 연구 중 

48편을 차지하였다. 연구주제 분석에서 가장 높은 연

구 비중을 차지한 심리 및 적응에 관련된 변인을 다시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난

임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로, 주로 학술지와 

석사학위 논문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두 번째 유형은 

난임과 관련된 심리일반에 대한 주제로, 우울, 불안, 자

존감, 고독감, 슬픔, 적응이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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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ixed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n(%)
Survey Experimental

Journal 32 5 15 0 4 56

Master 17 5 6 1 2 31

Doctorate 3 2 7 0 1 13

n(%) 52 12 28 1 7 100

Table 5. Analysis of trends by research method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o
logical study

Grounded
theory

Narrative Case study Ethnography Life history CQR Focus n(%)

Journal 9 1 1 1 0 1 1 1 15(53.6)

Master 1 0 2 2 0 1 0 0 6(21.4)

Doctorate 1 3 1 0 2 0 0 0 7(25)

n(%) 11(39.3) 4(14.3) 4(14.3) 3(10.7) 2(7.1) 2(7.1) 1(3.6) 1(3.6) 28(100)

Table 6. Analysis of trends by qualitative research method

그다음으로는 난임 상담 프로그램의 상담 성과(16편), 

난임 대상자들의 삶의 질(13편), 난임 경험(13편), 문헌 

연구(10편), 사회적 관계(9편), 측정 도구(2편)에 대한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 및 적응 주제를 제외한 나

머지 주제들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난 측정 도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이

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난임 연구 초기에는 스트레스가 

주된 연구주제였다가 최근에는 상담 성과와 삶의 질

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난임 연구가 빠른 

성장을 보인 2012년 이후에는 연구주제들이 폭넓고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학술지 논문은 심

리⋅적응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주제연구가 가장 많

았고 석사학위 논문은 주로 성격 심리와 적응에 관련

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상담 성과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논문은 난

임 경험과 심리적응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이 연구되

었고, 나머지 주제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5. 논문 유형 및 전공분야별 연구방법 분석

연구방법의 동향 분석결과인 <Table 5>를 살펴보

면, 전체 연구에서 양적 연구 64편(64%), 질적 연구 28

편(28%), 혼합 연구 1편(1%), 문헌 연구 7편(7%)으로 

확인되었다. 양적 연구에서 조사 연구는 52편(52%), 

실험 연구는 12(12%)편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논문을 

보면 56편 중 양적 연구는 37편(조사연구 32편, 실험

연구 5편), 질적 연구는 15편, 문헌 연구는 4편으로 나

타났다. 석사학위 논문 31편 중 양적 연구는 22편(조

사 연구 17편, 실험 연구: 5편), 질적 연구는 6편, 혼합 

연구 1편, 문헌 연구 2편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논문 

13편 중 양적 연구 5편(조사 연구 3편, 실험 연구 2편), 

질적 연구 7편, 문헌 연구는 1편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질적 연구는 난임 대상자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이므로 질적 

연구방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추측이 가

능하다. 난임 관련 질적 연구는 학술지에 가장 많은 

질적 연구 방법이 실렸고(15편, 53.6%), 박사(7편, 

25%), 석사(6편, 21.4%) 순으로 나타났다. 난임 연구에

서 질적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는 <Table 6>과 같다. 

질적 연구를 세분화해서 보면 현상학 연구 11편, 근거

이론 4편, 내러티브 4편, 사례연구 3편, 생애사 2편, 문화

기술지 2편, 합의적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1편, 포커스 인터뷰면접 1편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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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ixed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n(%)
Survey Experimental n

Health nursing 45 5 50 10 0 2 62(62%)

Art therapy 2 5 7 5 1 0 13(13%)

Counseling psychology 2 2 4 4 0 4 12(12%)

Social welfare 2 0 2 5 0 0 7(7%)

Family Feminine 1 0 1 3 0 1 5(5%)

Social 0 0 0 1 0 0 1(1%)

n(%) 52 12 64 28 1 7 100(100%)

Table 7. Analysis of trends by major field 

문 15편 중 현상학 연구가 9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근거이론, 내러티브, 사례연구, 생애사, CQR, 포커스 

연구는 각각 1편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논문 6편 중 

현상학, 생애사 연구는 각각 1편, 내러티브와 사례연

구는 각각 2편씩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논문 7편 중 현상학 1편, 근거이론 3편, 내러티브 1편, 

문화기술지 2편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이 나타났다.

전공 분야별 연구방법 분류는 <Table 7>과 같다.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학 전체 62편 중에서 질

적 연구는 10편, 양적 연구는 50편인데, 조사연구는 45

편, 실험연구는 5편, 문헌연구는 2편으로 나타났다. 예

술치료 전체 13편 중 질적 연구는 5편, 양적 연구는 

7편 중 조사연구는 2편, 실험연구는 5편이었고 혼합연

구는 1편으로 나타났다. 상담⋅심리는 질적 연구 4편, 

양적 연구는 4편 중 조사연구 2편, 실험연구 2편이었

다. 문헌연구도 4편이 확인되었다. 사회복지는 7편 중 

질적 연구 5편, 양적 연구는 2편 중 조사연구 2편이었

다. 가정⋅여성은 질적 연구 3편, 양적 연구 1편 중 조

사연구 1편이었다. 사회학은 질적 연구 1편으로 나타

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8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국내 학술지 

및 석⋅박사 학위논문에 게재된 난임 관련 연구들을 

대상으로 연도별 현황, 연구자 전공분야, 연구대상, 연

구주제, 연구방법의 분석준거에 따라 살펴보고 분류

함으로써 연구의 흐름과 방향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

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난임 연구의 연도별 논문 편수 분석 결

과 1988년에 학위 논문으로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해

마다 꾸준히 연구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2000년대 중

반 이후 연평균 게재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연구 100편 중 72% 이상이 2006년 이후에 이루

어진 것으로 보아 이 시기가 연구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난임 연구가 이 시기에 급성장한 것은 

정부가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난임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난임이 더 이상 

개인이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돌봄의 문제라는 대중의 인식 전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난

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난임 연

구도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난임에 대해 학문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인 100편의 연구 중 간호보건학 분야가 62%로 전

체 연구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분야가 난임 대상자의 

접근이 용이한 임상체계와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호보건학에 한정되어 있던 

난임 연구가 2010년대 이후 상담⋅심리학 분야의 연

구 활성화와 더불어 인접 학문인 예술치료 분야, 사회

복지 분야, 가정⋅여성학 분야까지 확산되어 난임에 

대한 다학문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난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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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고통을 다루는 영역인 

상담⋅심리학 분야와 예술치료 분야의 연구는 25%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연구의 편수도 부족하고 난임 대상자들

의 심리적 적응과 안녕에 대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는 난임 및 난임 치료에서 발생

하는 정서적 고통을 줄이고 적응적 대처방법을 위한 

심리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제언(Gameiro 

& Boivin, 2015)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심리적 어려움으

로 인한 난임 대상자에 대해 폭넓고 심층적인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난임 인구의 증

가와 관련하여 난임 대상자들에게 심리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와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대상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대상의 범주가 제

한적이었다. 난임의 문제가 여성의 단독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이 여성에만 집중되었던 

이유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주체라는 인식과 더불

어 남성에 비해 심리적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에 이에 

대한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사료된

다. 반면에 난임 남성에 대한 연구가 2편(2%)으로 아

주 미비한 것은 남성이 난임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난임이 여성의 문

제라는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남성들이 자신의 고통

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Jeong, 2014). 난임 부부에 대한 연구 

역시 5편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난임이 부부간의 문

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가 난임 여성의 

고통과 그 해결 방법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

다. 즉, 남성과 부부는 상대적으로 연구주제에서 소외

되어 난임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다. 

난임 여성의 부정적 정서가 부부의 관계적 차원의 문

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Kim & Kim, 2018: 104), 부

부관계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증가한다

(Gameiro, 2011: 9)는 것을 고려하면, 난임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공유하는 문제로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인보다는 부부로 접근해야 

한다(Peterson & Newton, 2003; Kim, et. al., 2016). 따라

서 향후에는 연구대상에 남성을 포함함으로써 난임의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문제로 인식

하고 연구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대

상의 확대를 통해 난임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과 남

성의 심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난임 대상자들이 겪는 현상들을 규명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난임 연구의 주제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크게 

7개의 주요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학

술지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은 심리⋅적응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주제연구가 가장 많았고 박사학위 논문

은 난임 경험과 심리⋅적응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나머지 주제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7개의 주요 주제 가운데 심리⋅적응과 관련된 특정 주

제에 대한 연구가 48편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

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응 연구의 절반은 스트레스

가 중심주제였고 그 밖에 우울, 불안, 고독감, 슬픔, 적

응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절반을 차지

하였다. 특히 난임 연구 초기에서 중반까지 연구의 절

반이 스트레스 변인에 대한 제한적인 연구에 머물렀

는데, 난임 연구가 빠른 성장을 보인 2012년 이후에는 

연구주제가 폭넓고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난임 상

담 프로그램의 상담 성과에 대한 연구주제는 16편으

로 나타났다. 난임 상담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난임이나 난임 시술로 유발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고(Boivin, et. 

al., 2011; Chow, et. al., 2016), 자기지각 증진, 결혼 만

족도 개선에 효과적이며(Luk & Loke, 2016), 일부 메

타분석 연구에서는 임신율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Haemmeril, et. al., 2009; Frederiksen, et. al., 

2015). 따라서 난임 대상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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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어 

난임 경험 연구 13편으로 난임 여성들의 주관적 삶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였다. 이것들은 주로 질적 연구 방

법을 통해 난임 여성들의 언어로 표현된 난임 경험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난임 경험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다차원

적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13편으로 주로 난임 여성의 삶의 질과 관

련된 영향 요인분석 연구과 삶의 질 모형 관련 연구로 

나누어진다. 삶의 질은 난임 대상자의 정신적 건강, 사

회적 관계 등의 다차원적인 것을 포함하는(Kamphuis, 

et. al., 2002)것으로 주로 간호행위와 건강관리의 주요 

목표로 간주되어 간호보건학 분야에서 집중적인 연구

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난임은 다양한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 다차원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어 측정 도구 

및 척도에 대한 연구는 2편에 불과하였는데 척도는 표

집을 대상으로 문항을 수집⋅분석한 것으로, 연구에

서 보다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앞에서 언급한 난임 상담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

가도구들이 개발되고 타당화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Kwon, 2019: 100)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수준이므

로 수량화 가능한 평가도구의 개발은 향후 난임 연구

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난임 연구의 방법은 64%가 여성의 정서적 

상태를 측정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난임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간호

보건학 분야도 전체 연구의 81%가 양적연구였으며, 

최근 10년간 많은 논문을 배출하고 있는 예술치료 분

야도 53.8%가 양적연구로 이루어져 있었다. 양적 연구

는 연구의 대표성과 일반화를 위한 변인의 분리와 통

제라는 이점이 있지만 계량화된 양적 자료를 기반으

로 하는 양적 연구는 난임 대상자들이 겪는 내밀한 경

험들을 담아낼 수 없는 한계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전체 연구의 28% 가량으로 사회복지(71%), 여

성⋅가정(60%), 상담⋅심리(33.3%) 분야에서 질적 연

구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는 질적 연구가 난임이라

는 드러내기 쉽지 않은 심리적 현상을 규명하는 데 효

과적이며, 난임 대상자들이 겪는 내밀한 경험들을 묘

사, 설명,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연구의 유용성 때문으

로 보인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상 쉽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양적 연구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좀 더 심도 깊

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자의 주

관적 편견의 개입과 연구대상자의 소수참여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장단점을 보완하

여 연구대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연구 패러다임인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ology)의 

활용이 필요하다(Creswell, 2003: 105; Kwon & Yang, 

2014). 지금까지 난임 연구에서 혼합연구는 예술치료 

1편 밖에 없으나 향후의 난임 연구에는 혼합연구방법

을 활용함으로써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장점을 동

시에 아우를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난임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 변인의 

효과와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방법 모색이 요구되며 

질적연구와 혼합연구의 방법을 통해 변화 기제들을 

찾고 효과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32년간 국내 난임 연구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KCI 학술지와 학위논

문에 있는 100편의 연구 동향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집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기

초사항,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별로 연구의 동

향을 분석함으로 국내 난임 연구의 독특성과 앞으로

의 지향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난임 연구에 

대한 폭넓은 자료 정리와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난임 연

구에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설계하고 체

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후속 



12  Crisisonomy Vol.16 No.6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연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 논문

이 국내 논문에 한정되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난임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된 북미나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서

는 국내외 연구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연구주제에 대

한 시야를 넓히고 심화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난임의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과 심리적 개입의 필요

성을 고려했을 때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통찰과 심층

적인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난임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실제적인 도

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난임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부부와 난임 남성으로 확대하여 연구하고 이들을 위

한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부부중심의 난임 치료와 지지체계를 통해 난임의 

진단과 치료과정으로 인해 초래된 부부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임신에 집착하고 메이는 삶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난임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부부 친밀

도가 우울증상에 가장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Hwang, 2003: 182). 또한 난임의 원인에 있어서도 남

성의 요인이 30% 수준이기 때문에(Gu, et. al., 2001), 

난임 문제는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하며 부부와 남성

에 대한 연구로 주제를 확장함으로써 난임의 근본 원

인과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난임 상담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도구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난임 대상자들의 문제를 다

각도로 접근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적 개입을 위

한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난임과 관

련된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더욱 전문성을 갖

추어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난임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난임치료와 상담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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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임에 대한 심리적 지원 연구동향

-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1988~2020.2)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난임 심리적 지원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난임 

연구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고, 현재 난임 연구의 특징과 경향성을 가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8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국내의 학술지와 석, 박사학위 논문 100편을 분석하였고 연구 

분석을 위해 논문의 기초사항(연도별 게재현황, 연도별 학문분야 게재현황),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의 평정 기준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볼 때 난임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분야 게재 

현황에서는 난임 대상자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임상의 기회가 많은 간호학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대상은 난임 여성 대상이 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

제는 심리⋅적응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구방법은 양적연구가 64%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난임 상담과 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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